
김은정 선생님께,

함께 일해서 즐겁고, 고마웠습니다.

늘 웃으시며, 조용히,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.

아직 11월까지 남아 있는 일이 남아 있지만 함께 일구어낸 것들을 축하하고 싶습니다.

좋은 인연이 되었으니, 한국에 돌아오시면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.

너무 너무 고맙습니다.

김성홍드림

임수연 부장님께,

함께 일해서 즐겁고, 고마웠습니다.

아마 임부장님과 아르코의 땀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아마 여기 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.

늘 여유있는 웃음과 함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준 임부장님 너무 좋았습니다.

울림이 있는 전시로 국내외의 평가를 받았으니, 이것이 한국 건축과 예술의 새로운 조각을 만

들어 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해요. 아직 11월까지 남아 있는 일이 있지만 같이 일구어낸 것

들을 서로 축하하고 싶습니다.

고맙습니다.

김성홍드림

변서영 대리님께,

이번에 좋은 인연으로 만나, 작지만 의미있는 것을 일구어 낸 것을 서로 축하합니다. 

변서영 대리님의 치밀하고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일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. 인상 깊었어요.

한국에서 할 일이 남아 있지만, 베니스 떠나기 전에 정말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^^

김성홍드림 


